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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 매월 둘째

미사성가미사성가미사성가미사성가 입당입당입당입당 () 
    
►►►►제제제제 1111 독서독서독서독서                                

    
화답송화답송화답송화답송        
◎◎◎◎하느님하느님하느님하느님, , , , 저의저의저의저의    하느님하느님하느님하느님, , , , 어찌하여어찌하여어찌하여어찌하여    저를저를저를저를    버리셨나이까버리셨나이까버리셨나이까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도우소서.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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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6 시 저녁미사 후) 
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

 봉헌봉헌봉헌봉헌 () 성체성체성체성체 (

      이사이사이사이사 50,450,450,450,4----7777    

버리셨나이까버리셨나이까버리셨나이까버리셨나이까???? 

비쭉거리며 머리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둘러싸, 제 손발을 

되었나이다.    ◎◎◎◎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이스라엘의 모든 

    
►►►►제제제제 2222 독서독서독서독서                                                                                

    
복음환호송복음환호송복음환호송복음환호송        

◎◎◎◎그리스도님그리스도님그리스도님그리스도님, , , , 찬미와찬미와찬미와찬미와    영광영광영광영광    받으소서받으소서받으소서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복음복음복음                                                                마르코마르코마르코마르코

    

영성체송영성체송영성체송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012 년 4 월 1 일 (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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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페인어) 

619-1081) 

() 파견파견파견파견 () 

                                                                                                                    필리필리필리필리 2,62,62,62,6----11111111    

받으소서받으소서받으소서받으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주셨네.    ◎◎◎◎    

마르코마르코마르코마르코 14,114,114,114,1────15,4715,4715,4715,47    <또는 15,1-39>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 주일주일주일주일    미사미사미사미사    전례전례전례전례    봉사자봉사자봉사자봉사자 ◈◈◈◈ 
날짜날짜날짜날짜    미사해설미사해설미사해설미사해설    독서독서독서독서    복사복사복사복사    

4 월 1 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 월 8 일 이 클라라 김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 월 15 일 이 미틸다 이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 월 22 일 이 클라라 김헬레나 성인복사 

4 월 29 일 이 마틸다 이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십자가의십자가의십자가의십자가의    길길길길’’’’    전례전례전례전례: : : : 사순기간사순기간사순기간사순기간    매주매주매주매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저녁저녁저녁저녁 7777 시시시시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한국어)에, ‘십자가의 길’ 
전례가 있습니다. 2 월 24 일(금)-4 월 6 일(금).  

영어: 저녁 5 시. 스페인어: 저녁 6 시. 

 

성주간성주간성주간성주간    일정일정일정일정    

4 월 5 일(목): 오후 6 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4 월 6 일(금): 오후 3 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십자가 경배예식) 

4 월 7 일(토): 오후 8 시 (부활 성야 미사).  

4 월 8 일(주일): 오전 8 시 (부활대축일 미사) 
 

미사미사미사미사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및및및및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주일미사    봉헌금봉헌금봉헌금봉헌금    교무금교무금교무금교무금    부활꽃부활꽃부활꽃부활꽃    

3 월 25 일 $ 316.00 $ 1,570.00 $ 125.00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미사에는 2 차 봉헌이 있습니다.    

공 동 체공 동 체공 동 체공 동 체  소 식소 식소 식소 식  
기도회기도회기도회기도회    모임모임모임모임:  :  :  :  4444 월월월월 4444 일일일일    ((((수수수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미사책 4 월 8 일자 

'오늘의 묵상'참조)  

    

4444 월월월월    성체조배성체조배성체조배성체조배: 4: 4: 4: 4 월월월월 5555 일일일일((((목목목목) ) ) ) 저녁저녁저녁저녁 6666 시시시시    

 ‘성목요일’ 저녁 6 시 미사 후 4 월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부활부활부활부활    대축일대축일대축일대축일: 4: 4: 4: 4 월월월월 8888 일일일일((((주일주일주일주일))))    
부활 대축일 미사는 오전 8 시, 부활전야 미사는 4 월 7 일(토) 
저녁 8 시에 있습니다. 

    

임원회의임원회의임원회의임원회의: 4: 4: 4: 4 월월월월 10101010 일일일일    ((((화화화화) ) ) ) 저녁저녁저녁저녁    7777 시시시시    
다음달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4 월 10 일 저녁 7 시, 성당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클레멘테산클레멘테산클레멘테산클레멘테    하마이카하마이카하마이카하마이카    축제축제축제축제: 4: 4: 4: 4 월월월월 22222222 일일일일    ((((주일주일주일주일))))    

    

사순희생헌금사순희생헌금사순희생헌금사순희생헌금    
사순시기 동안, 희생으로 모은 사순희생 헌금 봉투를 부활절에 
봉헌해 주십시오. 

  

백합백합백합백합    꽃꽃꽃꽃    후원후원후원후원    (donation):  3(donation):  3(donation):  3(donation):  3 월월월월 19191919 일일일일    ----    사순시기사순시기사순시기사순시기    
부활절 제대 장식을 위한 백합 꽃 (White Easter Lilies) 후원을, 

3 월 10 일 부터 사순시기까지 받습니다. 후원하실 분은 백합 화분 

또는 현금을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말씀의말씀의말씀의    이삭이삭이삭이삭                                                                                                                                    하느님과하느님과하느님과하느님과    함께함께함께함께    등산을등산을등산을등산을    

                                                                                                                                                                                                                                                                                                                                                                                한비야|UN 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나는 혼자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 여럿이도 흥겹지만 홀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루종일 하느님과 단독 데이트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이른 아침,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설 때면 “하느님, 

이제 떠나 볼까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산에서는 야생화를 

보면 ‘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새를 보면 ‘새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산 정상에 올라 능선을 보면 ‘능선들아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뿐인가. 산속에서는 

감사가, 걱정근심이, 간절한 부탁이 그대로 기도가 된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목청을 
돋워가면 조목조목 일러바치기도 한다. 이렇게 종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소리내어 하느님에게 마음을 몽땅 털어놓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른다. 
    

그래도 야영할 때는 여럿이 간다. 장비도 무겁고 산속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다. 지난번 야영산행은 혼자 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 산을 오르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기 때문이다. 데굴데굴 구르면서 첫 바퀴에는 바위에 옆 

머리를, 두번째 바퀴에선 돌부리에 왼쪽 어깨와 무릎을 세게 

찧고는 세 바퀴째에 배낭이 나무가지에 걸리는 덕에 겨우 
멈췄다. 하늘이 노래지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 같이 걷던 

일행 두 분이 순식간에 흙 비탈길을 뛰어 내려와 내 머리와 
목이 괜찮은가 살피고는 편편한 곳에 눕게 했다. 나는 

놀래서인지 머리를 세게 부딪쳐서인지 골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 쓰러져 있는 거, 기념사진 안 찍으세요?”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0 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양쪽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제대로 떼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야영지까지는 1 시간 정도 오르막길.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간신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고난의 행진’을 했다. 가파른 길이라 열 발짝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해 쉬었다 가자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생고생을 하는 두 분께 정말로 미안했다. 

앞에 가는 분은 아침주터 위통이 나서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니었고 뒷분도 야영장비가 잔뜩 든 무거운 배낭에 대형 

카메라까지 지고 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시종 

웃는 얼굴로 “이게 진짜로 마지막 오르막이에요.”, “ 내일 
아침에 맛있는 커피 만들어 줄 테니 조금만 힘내세요.”라며 

북돋아 주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맙던지. 

 
다음날 부드러운 능선과 기암절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계곡을 

내려오면서 어제는 날 그토록 지극히 돌보던 두 분이 과장된 

표정과 목소리로 “어머, 한비야님, 어제 산에서 
굴렀다면서요?”라며 하루 종일 날 놀렸다. 나도 질세라 “네, 

바위에 머리를 꽝 부딪쳤더니 머리가 더 좋아진것 
같아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산행에서 하느님과 단독 데이트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감사할 거리를 제공해주신 산 친구들 덕분에, 일박 이일 내내 

감사기도는 실컷 드렸다. 이래저래 산은 내게 좋은 기도처이다.  

 

 


